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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시점에서 ‘26년 아파트 입주물량을 
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.

< 보도 내용 (연합뉴스, 8.21) >

◈ 신축 더 오를까 ···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올해 대비 71%↓

□ 해당 보도는 민간업체가 조사한 입주물량을 인용하고 있으나, 해당 업체는 

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민간 아파트 단지만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

아파트 입주 추정치를 게재하고 있습니다.

 ㅇ 다만, 해당 추정치에는 ’26년 입주가능 단지 중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를 

하지 않았거나, 후분양 예정 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 

’26년 물량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※ [참고] 해당 업체는 ‘24.상반기 서울 입주를 0.6만호로 추산했었으나, 실제 실적은 1.4만호

□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입주시기를 대폭 앞당기고,

분양전환형 신축매입 5만호가 ’26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되도록 하는 등

 ㅇ 지난 8.8일 발표한 ｢주택공급 확대방안｣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

공급불안 우려를 해소하고, ’26년 이후에도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

있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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